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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의 통사적 중의성이 언어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휘판

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다.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로 중의적인 어절을 사용하여 
각각의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별 품사 정보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 각각의 빈
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누적빈도 효과가 발생하여 개별 품사의 빈도와 동일한 비교조건에서의 반응시
간보다 빠를 것이다. 실험 결과, 중의어절에서의 반응시간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의 
중의어절이 의미하는 개별적인 품사 의미가 모두 언어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어절, 중의성, 빈도효과

1. 서  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의 의미로 명확하게 이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담을’과 같은 경우 문맥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명사의미로 ‘담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밥을 그릇에 담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이처럼 중의적인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 이상

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어를 재인하거나 문장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을 준다1. 언어 정보 처리를 복잡하게 하는 

어절중의성에는 어휘처리에 있어서 분절중의성

(segmentation ambiguity), 어휘중의성(lexical 

ambiguity), 통사적 중의성(ambiguity of syntactic 

category) 등이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절이 통사적 중의성을 가질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 어

절에서의 통사적 중의성은 통사적인 품사 정보가 다르면 

품사에 따라 전혀 관련이 없는 각각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사적인 품사 정보의 중의성만 해결이 되면 자

연스럽게 의미중의성은 해결 된다. 어절을 처리하는 단

계에서 각각의 통사적인 품사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효과(frequency effect)를 

이용하였다.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와 같이 

단어를 재인하는데 있어서 빈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빈도 단어가 저빈도 단어보다 빠르게 처리된다3. 

통사적 중의어절의 경우에는 통사적 품사 정보에 따라서 

개별적인 빈도가 존재한다. 중의어절을 재인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품사 정보가 모두 관여 한다면 두 개 품

사정보에 따른 빈도가 모두 영향을 줄 것이고 따라서 각

각의 빈도가 누적되어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하여 중의적인 단어

와 중의적이지 않는 단어 간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중의적인 단어에서의 반응시간이 더 빨랐다는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중의성 효과(ambiguity 

advantage)라고 하였다4.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중의

성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통사적 중의성을 가지는 

어절을 사용하여 중의어절이 각각의 품사의 의미일 때의 

빈도와 같은 빈도를 가지는 비교어절을 선정하여 어휘판

단과제로 실험하였다. 중의어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품사의 의미가 모두 영향을 준다면 각각의 품사의

미의 빈도와 동일하게 조절한 비교조건에서 보다 반응시

간이 빠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실험참가자

  26명(남:13명, 여:13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실험

에 참가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언어와 인지 수업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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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어절
명사어절 동사어절

명사의미 동사의미

빈도 56 126 62 128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생들의 실험 참가 여부

가 성적에 반영 되도록 하였다. 참가자의 연령은 19

세~27세였고(평균 21세), 왼손잡이 1명을 제외하고 모

두 오른손잡이였다.

2.2 실험 재료 및 설계 

  사용된 실험 자극은 중의어절(30개), 명사어절(30개), 

동사어절(30개)로 한국어 단어와 형태소의 사용빈도 

1500만 어절에서 참조하였고, 비단어(90개)가 사용되었

다. 명사어절은 중의어절이 명사의미일 경우 발생하는 

빈도와 동일한 빈도의 어절을 사용했고, 동사어절도 마

찬가지로 중의어절이 동사의미일 경우 발생하는 빈도와 

동일한 빈도 어절을 사용하였다. 조건별 자극 예시는 그

림1과 같다.

그림 1. 어절조건에 따른 자극의 예

  

  중의어절이 개별적인 품사의미일 때 발생하는 빈도와 

동일한 빈도의 명사어절과 동사어절의 빈도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도록 선정하였다. 어절조건 

간 빈도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표 1. 어절조건 간 빈도의 평균

  사용된 실험과제는 어휘판단과제로 실험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된 어절에 대하여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도

록 하였다.

2.3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은 약 

15분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되는 모니터는 17" 

CRT이고, 화면 주사율이 75Hz이다. 입력장치로 PS2 키

보드를 사용하였고, 운영체제는 windows xp 

sp2(service pack 2)였다. 

  실험 자극은 모니터의 중앙에 흰색 바탕에 검은 색 글

씨로 제시되었으며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에 글자체는 나

눔고딕체였다. 참가자의 반응은 키보드의 ‘j', 'f'키를 누

를도록 하였다. 실험참가자 중 13명은 ‘예’ 반응은 'j', 

‘아니오’ 반응은 ‘f'를 누르게 하였고, 나머지 13명은 

‘예’, ‘아니오’ 반응에 대한 키를 반대로 누르게 하였다. 

매 시행 마다 화면에 “+”가 500ms 동안 제시된 후 사라

지고 목표 자극이 1000ms 제시되었다. 목표 자극이 제

시된 시점부터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참가

자가 오반응 하였을 경우 250ms 동안 1000Hz의 소리를 

피드백으로 제시하였다. 피드백이 제공된 후 250ms가 

지나면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실험프로그램은  

E-prime 2.0을 사용하였고, 실험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 시행 당 실험 절차

3.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반응시간의 평균을 통계치로 사용하였다. 

정답률이 80퍼센트(%) 이하인 실험참가자의 데이터는 

제거하여 총 23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반응시간이 

300ms 이하 1200ms 이상인 값은 이상치로 제외하였고, 

이상치 제외 후 평균에서 3 표준편차(sd) 이상인 값 역

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어절의 종류를 독립변수로 하

고 자극이 제시될 때부터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종

속변수로 삼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절조건 간 반응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F(1, 22)= 2.18, p=0.01). 어절조건 

간 반응시간의 평균은 중의어절이 588.20ms로 가장 빨

랐고, 동사어절(593.31ms), 명사어절(604.55ms) 순으로 

빨랐다(그림 3). 단순대비 검정결과 중의어절과 명사어

절 조건에서 평균차가 16.36ms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중의어절과 동사어절, 명사어절과 동사어절간

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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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절 조건 간 반응시간의 평균

4. 논  의

  실험 결과, 중의어절의 반응시간이 가장 빨랐다는 것

은 중의어절을 처리할 때, 두 가지 품사적 정보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동사의미일 때의 

빈도가 명사의미에서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빈도의 차

이는 동사의미조건일 때의 반응시간이 더 빠르게 발생한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다. 조건간 자극의 통합빈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도록 선정되었으나 중의어

절이 각각의 의미일 때 빈도를 살펴보면 동사의미일 때 

명사의미일 때 보다 빈도가 높은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

고, 명사의미일 때 동사의미일 때 보다 빈도가 높은 경

우가 있었다. 통합적으로 품사 정보에 따른 총 빈도의 

평균은 동일하게 통제되었으나 각각의 의미일 때 빈도의 

차이가 균일하지 않고 차이의 정도도 달랐다. 추후 실험

에서는 각각의 의미일 때 빈도를 동일하게 하거나 차이

가 일정하게 나도록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으로 어절이 중의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우리가 어절을 접했을 때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

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제시되는 단어자

극이 중의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주관적인 빈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야할 것이다. 중의적인 단어에서 각각의 의미에 따른 빈

도가 다르고 어느 한 쪽의 의미에 대한 빈도가 고빈도이

고 또 다른 의미일 때의 빈도가 저빈도라 할지라도 주관

적으로 저빈도의 단어를 더 친숙하게 느껴 빠르게 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담을’의 경우, 명사의미의 

빈도가 더 높다 할지라도 떠오르는 의미는 동사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자극의 주관적인 빈도에 대한 척도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여 중의어절 

자극을 정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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